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했던 경험도 있습

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

도하셨던 할머니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묵주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 사랑하는 동생을 하

늘로 보낸 후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줄까 고민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기도와 묵주를 

선물해주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2022 위로

를 전하는 묵주기도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연입

니다. 이 캠페인은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기도조차 생각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묵주를 만들

고 나의 기도를 모아 선물함으로써 위로와 응원을 전해

주자는 캠페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많은 변

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마저 거리를 두게 만들어 친구, 가족 등과 사회적 관

계를 맺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

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단절과 홀로 있다는 외로움은 정

서적 고갈로 이어져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코

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19는 많은 

이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

쳐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선뜻 꺼내기 어려

운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자살은 죄’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꺼내어 이야기하지 못하고, 생각만으로도 죄

책감에 홀로 괴로워합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자살’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로 인식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펼치고자, 지난 2010

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살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파괴

하는 행위이고, 십계명의 살인에 해당하며, 공동체에도 

큰 상처를 주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았

는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온전히 하느님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판단이나 단죄가 아닌, 

그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

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우도 성 디스마. 그도 범죄자

였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였고, 예

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시며 곁에 있어 주셨

습니다. 여러분도 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 형제가 

보인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예수님처럼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생명을 살리자는 한마음한몸자

살예방센터의 활동에 따뜻한 손길을 나눠 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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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6일~9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위로를 전하는 묵주기도 캠페인’을 위해 씁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
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
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함께 위로를 전해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펼치고 있는

‘위로를 전하는 묵주기도 캠페인’에전액지원해신청자가언제라도마

음이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전할 수 있도록

쓸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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